
http://www.krei.re.kr

- 1 -

설명자료

◾제공일: 2024년 10월 30일

◾제공자: 박지연 연구위원

  전화: 061-820-2330

◾배포부서: KREI 홍보팀

  전화: 061-820-2354

◾매수: 2매

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0월 30일자 뉴스1“韓 1㏊당 쌀생산 美의 83%, 복숭아 佛의 

49%…"R&D투자 늘려야"”기사에 대한 설명자료

□ 10월 30일자 뉴스1 ‘韓 1㏊당 쌀생산 美의 83%, 복숭아 佛의 49%…

"R&D투자 늘려야"’, 기사의 일부 내용에 대한 추가 보완 설명을 제공합

니다.

<기사 내용>

 □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쌀 재배면적당 수

확량은 ㏊당 6.9톤(t)으로 미국(8.3톤)의 83.1% 수준이며, 주요 농산

물의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.

  ○ 사과의 수확량은 ㏊당 16.4톤으로 네덜란드(40.0톤)의 40.9% 수준이며, 

일본(21.0톤), 미국(37.9톤), 프랑스(33.1톤), 독일(32.3톤)보다 낮음. 

복숭아는 ㏊당 9.9톤으로 프랑스(20.2톤)의 48.9% 수준을 기록. 배

(72.9%), 포도(84.8%), 단감(87.6%), 당근(63.0%), 마늘(62.2%), 콩

(61.0%), 감자(25.3%) 등의 품목도 주요국 수확량보다 낮은 수준을 

기록.

  ○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총요소생산성에 비해 투입요소 중 토지만을 

고려하는 수치로 국가 간 생산량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지표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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≫≫≫ 추가 설명 내용

□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품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부 품목의 

단위면적당 수확량만으로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주요국 대비 낮다

고 판단할 수 없음.

- 양배추, 양파, 감귤 등은 우리나라의 단위면적 당 수확량이 최고수준

□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토지만을 고려하는 생산성 지표로, 노동, 경

상재, 고정자본과 같은 투입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. 

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국가별 품종이나 재배방법, 품질의 차이

등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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